사순절 시리즈 1
삶의 우선순위 (빌립보서 1장)
박신일 목사
사순절을 맞아, 4주 동안 빌립보서를 1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D. A. 칼슨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첫째가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박감, 둘째가 자기만족 추구의 열풍, 셋째가 철학적 다원주의의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인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적당한 복음을 원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인 당시 로마 시대도 오늘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1.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로,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10년 동안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참여’(영어로는 partnership, fellowship)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제’의 의미가 아닌 상업적 의미로 ‘함께 같은 꿈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말로 하면 ‘동업’입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과 복음의 동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을 나누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라며(11절)”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왠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오히려 전혀 갇혀 있지 않은 사람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bookmark: _GoBack]바울의 주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15절)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17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18절)라는 말로 최선을 끌어냅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 승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져야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